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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자율형사립고

보인고등학교 입니다

나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공간

✽Boin · 편집후기 너른 세상 꿈꾸는

아름다운 

보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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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장 박한재
음… 내가 직접 꾸려나가자

니 참 힘들었던 1년이었다. 

작년 동호 형이 많이 존경스

러웠다. 1년 동안 부족한 나 

따라서 열심히 활동해준 우

리 부원들 사랑하고 고맙고, 

화 많이 내서 진심으로 미안

하다. 2년 동안 부족한 나 많이 도와준 차장 정원이 

진짜 고맙다. 내년에는 더 좋은 교지가 나오길 기대

해 본다. 후배들아 화이팅! 교지편집부 사랑해요! 

이젠 고3이다!

1학년 권오건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만 이렇게 

값진 노력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어 뿌듯하다. 부원들 모두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내년 

교지에서는 더 좋은 기사 쓰도록 

노력할게요.

1학년 김은빈
어떤 동아리에 들까 고민하다 

용휘 추천으로 같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재미있었고 뿌듯한 활동도 

많이 한 것 같다. 1년 동안 

친구들, 선배님들 모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편집차장 민정원
일년동안 고생 많았고 

내년, 더 좋은 교지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한

다. 사진은 작년과 똑

같이 ㅎ

2학년 채현민
교지편집부 기사를 쓰

는건 힘들었지만 정말 

보람있는 일이었다. 모

두 재밌게 읽으시고, 

버리지 않는 분만 수능 

대박 나시길~2학년 안규석
그렇게 큰 활동은 한 건 

없지만 나름 즐거웠어. 

교지 편집부원들 모두 

수고했어~

2학년 박상준
지난 일년동안 너무 

재미있었어. 

한재하고 정원이 고생 

많았고…

2학년 이강현
한재와 함께한 

모든 시간들이 

쓸모있었다.

2학년 강지환
뭐 딱히 두드

러진 활약을 

한 것은 아니

지만 일년전 

학기말에 내

가 재미있게 

보던 교지를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것이 기쁘고, 내 이름 남는 것도 기

쁜 일인 것 같다. 앞으로도 재미있

고 알찬 교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1학년 문부용
음…편집후기라. 

지난 1, 2학기를 

생 각 을  해 보 니 

잘하거나 먼저 한 

것은 없는 것 같아 

죄송하고, 부장님 

속만 불태운 것 

같아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다음이라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진 것 

같으니 진짜 열심히 해서 동아리를 

빛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김정현
교지를 만들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 이전에 

자신의 책임감에 대해 

돌아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학년 이정헌
1년동안 

교지편집부에서 잘 

보냈고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학년 문상혁
1년 동안의 교지편집부 

활동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정영준
1년 동안 

선배들과 

친구들에게 

많은 것을 

배워 

좋았습니다. 

1학년 김용휘
처음부터 들어가고 

싶었던 교지 편집부에서 

친구들, 그리고 형들과 

함께 교지를 만들어 

기분이 좋고 뿌듯하다.

1학년 박선후
별로 한 게 없는데 

1년이 금방 지나가 

버린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원하는 

기사를 쓸 수 있어서 

좋았다.


